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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규정된 
절차에 따라, 전력계통 등을 고려하여 

지정되었습니다.
<보도 주요 내용>

  ‘25.4.24.(목) 조선일보는 「대선 한달여 앞두고...20조원 해상풍력 단지 

지정한 산업부」제하의 기사에서, “정부가 20조원이나 들여야 하고 지자체에 

연간 20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

단지 지정이 ”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”는 지적이 있고, 국가 송배

전망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>

 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의 

투자로 건설되는 것이며, 전남도에 부여되는 인센티브(지자체 주도형 

REC)는 준공시점에 확정될 예정임. 또한 금번 지정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

절차*가 완료됨에 따른 것임

  * 「신·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·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등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(2월20일), 

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서면심의(3월31일 ~ 4월11일) 등 완료

  아울러 현재 호남 등 일부지역에 전력계통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나, 10차 

송변전설비계획(2023년 5월)에 따라, 2031년 이후부터 주요 전력망이 

확충될 예정이고 현재도 이를 감안한 연계조건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

있음.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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